
신앙고백과 신앙의 길<마태복음16:13-28>
 *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완전한 정답의 신앙고백입니다. 철없고 쓸모
없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며 결국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를 다듬어 사용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를 포기 하시지 않으시기에 기본 신앙에 충성하면 회복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이심
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
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더 엄청난 것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입
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주하고 복음이 믿어짐은 복 받은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기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
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복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교회(13-20)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숭배 하면 이단이 되는 도시인데 그 곳에서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일부러 물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나 기적과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부분으로 보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하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칭찬 하시며 하
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증거이고 성령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은혜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무리 
중에 있는 성도와 제자의 반열에 있는 성도와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
님과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믿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믿음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신
앙고백위에 그 신앙고백의 대상인 예수님 위에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지만 반석위에 세워졌기에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 흔들리기는 해도 결단코 사단의 권세가 이기
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천국열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열쇠는 베드로에게
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천국
을 열어 줄 수 있고 목회자들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열 수 있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천국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명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책망(21-23)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한 신앙고백으로 정답을 말하여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 하시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시며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
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사랑이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정으로 할 때 
사탄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배드
리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만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프고 괴로워도 영혼이 치
유된다면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감당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성경과 복음의 원리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이 참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3) 성도의 신앙고백과 제자의 신앙의 길(24-28)
 ① 제자도1(24) :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란 자신의 뜻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생각과 
주님의 일로 생각을 바꾸는 자기 부인과 나를 부인한 상태에서 내 뜻과 일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일과 생각을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
고 주님을 따르되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일
을 할 때 자기의 맘에 들면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합니
다.  
 ② 제자도2(25) : 예수를 찾고 예수의 뜻과 섭리를 찾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것 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③ 제자도3(26) : 온 천하를 지배하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남는 일은 정말 나를 
찾아서 나를 위해 사는 길이요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길이요 죽어도 후
회가 없는 길을 걷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④ 제자도4(27) : 초림 예수는 구세주이시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이십니다. 제자도 1,2,3을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죽던지 주님이 재림 하시든지 반드시 보상과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⑤ 제자도5(28) : 변화산을 경험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강림 속에서 마음과 가정과 교
회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았기에 인내와 연단이 쉽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몰랐던 예수와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베드로 같은 올바른 신앙고백으
로 영광자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